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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독재 옹호 논리에 무너진 서구국가들과 우리나

라의 상황

조영길 (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1. “동성결혼식에 판매 거부한 빵집 부부, 끝내 유죄”, 크리스천
투데이 2015.2.5.자 기사. 
2.“미, 동성애는 보호하고 종교, 양심은 유린하나”, 크리스천투
데이 2015.9.4.자 기사. 항소심에서는 목사에게 무죄가 선고되
었다. 

3. “美 감리교, 동성애 반대 목사 면직, 교단법 역행”, 크리스천
투데이 2015.5.13.자 기사. 

동성애와 동성애를 옹호해 온 기관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동성애를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보다
더 높은 가치로 격상시켜

동성애를 비판하는 일체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통제하여

국민의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사실상의 

동성애 독재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WORLDVIEW  

Sept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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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당위성은 도덕성을 핵심으로 하므로, 부도덕함을 

내포한 권리는 인권이 아니다

성적지향(동성애 성행위)은 그 자체로 부도덕함을 가지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9사회9국가에 심각한 폐해를 초

래하고 있으므로 결코 법률로 보호해서는 안된다.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동성애 독재법리의 부당성

성적지향이 부도덕한 핵심적인 이유는 개인9사회9국가에 

초래하는 심각한 유해성 때문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도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동성애 독재 법리 앞에서는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는 
지극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WORLDVIEW  

Septmber 2017

25



각 교회와 목회자들이 연합하여 성도들을 깨워내는 운동

이 절실히 필요하다

※ 본 칼럼은 국민일보 와이드면 월드뷰와 함께 합니다. 

(국민일보 8/12일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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